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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5.(수) 08:00 배포 2026. 8. 5.(수) 08:00

문화요일 수요일 저녁, 동네서점에서 책과 문화 즐기세요
- 8월 5일부터 전국 70개 지역서점에서 하반기 ‘문화요일 수요일×심야책방’ 운영 
- 매주 수요일 운영시간 연장해 문화예술·취미 등과 접목한 풍성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승수, 이하 출진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오명영, 이하 한국

서련)와 함께 8월 5일(수)부터 전국 지역서점 70곳*에서 하반기 ‘문화요일 

수요일×심야책방’을 운영한다.

  * 서울·경기 35곳, 강원 2곳, 충청 5곳, 전라 8곳, 경상 15곳, 제주 5곳 

  문체부와 출진원, 한국서련은 하반기 ‘문화요일 수요일×심야책방’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참여서점을 공모해 지역서점 

7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서점들은 매주 수요일에 운영시간을 연장해 서점의 

개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총 380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서점별로 최대 280만 원의 문화 활동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영화 감상부터 자연탐방·운동·요리까지, 하반기 프로그램 더욱 다채롭게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지역서점 70곳에서 영화, 여행, 예술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책과 접목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자 1,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같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소중했다.”, 

“책방에서 작가를 만나며 책과 서점에 가까워졌다.”, “동네서점의 프로그램이 

일상의 위로가 됐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반기에도 지역의 문화와 자연, 주민의 일상을 소재로 삼아 책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원 강릉의 ‘강다방 이야기공장’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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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과 책을 읽고 영화를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가 끝난 뒤, 

책이 시작되는 밤’을 운영한다. 전남 목포의 ‘포도북스’는 지역 독립영화제와 

연계해 영화감상법을 소개하고 목포의 근대문화유산과 야경을 책과 사진

으로 만나는 활동을 진행한다.

  자연탐방, 운동, 요리 등 취미활동과 연계해 책을 쉽고 즐겁게 접하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경기 수원의 탐조 전문서점 ‘탐조책방’

에서는 인근 서호의 새를 관찰해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고 새를 주제로 한 

책갈피를 만든다. 경기 안산의 ‘생활관’은 명상과 달리기를 다룬 책을 읽고 

명상과 가벼운 움직임, 천천히 달리기를 함께한다. 부산의 ‘인디고 서원’은 

인문학 강의를 듣고 건강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본다. 이 밖에도 시 낭독회, 

나만의 책 만들기(북 바인딩), 그림책과 향을 결합한 체험 등 각 서점의 

개성과 전문성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8월 17일부터 네이버에서 가까운 참여서점과 프로그램 찾고 예약까지 한 번에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네이버와 협력해 ‘심야책방 네이버 기획전’을 

선보인다. 기존에는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각 서점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기획전을 통해 가까운 참여서점과 프로그램을 한눈에 살펴보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8월 17일부터 네이버에서 ‘심야책방’을 

검색하면 참여서점의 위치와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바로 예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서점을 잘 알지 못했던 국민들도 가까운 서점을 쉽게 발견

하고, 일상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요일 수요일×심야책방’의 참여서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점온(www.bookshop.or.kr)과 ‘인생독서×인생서점’ 누리집(https://book

shopculture.kr/), 네이버 심야책방 기획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일주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에 

가까운 동네서점을 찾아 책과 문화를 즐기며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얻기를 

바란다며 “지역서점의 개성과 전문성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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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포스터 및 네이버 기획전 배너

따로 붙임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프로그램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책임자 과장 김선아 (044-203-3281)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서연경 (044-20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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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관련 포스터 및 배너 

□ 2026년 하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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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책방 네이버 기획전 배너(안)


